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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ccupational stress level of male IT worker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oral dry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The research survey was carried out by online survey IT workers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31, 2022. Occupational stress,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were investigated as research tools, and a total of 479 people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Version. The  result are as follows. 1) The risk level of job insecurity of 

occupational stress was high at 53.2%. 2) In the risk group of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injustice, inappropriate and work-life imbalance, which are sub-factors of 

occupational stress,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were high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3) Occupational stress,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oral drynes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In view of the above results, continuous occupational stress in IT 

workers' long hours and excessive workloads accompanies various oral symptoms, and in particular, 

oral dryness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al 

sympto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oral health guidelines for oral health promotion and 

healthy work activities of I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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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목적은 IT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구

강 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조사는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 IT 계열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도구는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 구강 자각증상을 조사하였으며, 총 479명을 대상으로 

IBM SPSS statistics 25.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1) 직무스트레스의 

직업 불안정에서 위험 수준이 53.2%로 높게 나타났다. 2)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업 불안정, 조직 불공정성, 보상부적절, 일-삶의 불균형의 위험군에서 구강건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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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강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은 정적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

조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IT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 지속적인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구강 증상을 야기하며, 특히 구강건조

감은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증상의 관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IT 분야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과 건강한 근로활동을 위한 구강건강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 구강 건강, 구강 자각증상, IT 근로자  

 

1. 서론 

오늘날 국내 IT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급속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IT업계 종사자는 

산업 특성상 지식·기술 집약적이며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 등을 통하여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1].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IT업계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2시간이었으며, 6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도 

13.8%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또한 IT업계가 포괄임금제를 기업문화로 

당연하게 받아들여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여 장시간 

근로문제가 심각하고, 다른 업계에 비해 과다 업무를 종용 받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배치와 의사 결정, 불투명한 보상 그리고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3].  

IT 연구개발 종사자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어깨 통증, 손목 통증, 허리 통증, 

불면증, 피로 등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2][4]. 이러한 

내면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중되면 업무능력이 감소되고,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이직률과 동시에 조기 퇴출 등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낸다[5][6]. 

근로자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구강건조감, 

치아우식증, 치주염과 턱관절 증상 등의 구강 이상 증상이 생기기 쉽다[7][8].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구강건강 선행연구결과 경찰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치아 통증, 잇몸출혈, 관절 잡음[9]의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구취, 구강 악습관, 턱관절 증상, 구강건조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10]. 

산업장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8], 돌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치아 시림, 구취 증상 등의 구강 자각증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고하였다[11]. 스트레스와 구강건조증과 구취 관련 연구로는 성인의 

스트레스는 구취와 구강건조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12], 스트레스, 구취와 

구강건조증과의 상호 연관성을 보고하였다[12].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력[7], 20~30대 성인의 스트레스와 악관절 증후와의 

연관성[13]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구강건조증의 연구결과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타액선의 기능저하로 타액 분비가 감소하면 구강건조감 뿐만 아니라 구강 통증, 미각 

상실, 구취, 치아우식증 등의 질환을 호소하기도 한다[7][13-15]. 주관적인 구강건조감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12], 구강건조 불편감은 실제 타액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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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이어져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취 등의 다양한 구강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의 구강건강 삶의 질과 근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8][15].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16],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타액분비 감소는 구강건조감을 비롯하여 구강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건강은 

경제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IT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구강건강의 관련성은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보건학적 융합연구로서 매우 의미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10], 경찰 공무원[9], 산업장 근로자[8], 돌봄 서비스 

노동자[11], 생산직 근로자[15], 사무직 근로자[7]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IT 

종사자들 관련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IT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IT 계열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50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9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중 무응답을 

제외한 총 479명 남성 근로자를 최종 분석하였다. IT 종사자는 대부분 남성 근로자로 

여성 근로자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남성 근로자만 선정하였으며, 구글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시행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근로자들만 시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2.2 연구 도구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2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건강수준(불 건강, 보통, 건강), 직장 만족도(불만족, 보통, 만족), 흡연(비흡연자, 흡연자), 

음주(정상, 위험, 알코올 장애)로 총 6문항을 조사하였다. 음주는 한국어판 위험 음주자 

선별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을 조사하였다.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음주가 높음을 나타낸다. 

 

2.2.1 한국형 직무스트레스(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l®19: KOSS®19) 

장세진 등[17]이 개발한 단축 개정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로 근로자들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척도이다. 총 19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8개 하위 영역(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사회적 지지 

부족, 직업 불안정, 조직 불공정성, 보상 부적절, 일-삶 균형)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로 정상군과 위험군 분류는 [표 1]에 나타냈으며, 총 합산 점수가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짐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은 0.87이었다. 

 

2.2.2 구강 자각증상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Oral Subject Symptoms of IT Male Workers: Oral dryness  

 

438  Copyright ⓒ 2023 KCTRS 

구강 자각증상은 최근 한 달간 근로자가 경험한 구강 증상으로 총 10문항을 

조사하였다[18]. 3점 척도로 전혀 없음(0점) ~ 자주(2점)로 구성되었으며, 관절 잡음, 턱관절 

통증, 개구 제한, 잇몸부종, 구취, 구내염, 구강 통증, 구강점막 질환, 이 악물기, 

치은출혈의 구강 증상을 조사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 자각증상 이 많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은 0.86이었다.  

 

2.2.3 구강건조감 

구강건조감 증상은 최근 한 달간 근로자가 경험한 증상으로 총 6문항을 

조사하였다[19]. 밤 또는 아침에 깰 때(Dry-PM) 평소 낮 시간(Dry-day), 식사 또는 음식물 

섭취 시 입안 마름 정도(Dry-eat), 입안의 침의 양(Dif-swal), 입안 마름으로 음식물 삼키기 

어려움(Am-sal), 입안 마름 증상으로 직장 생활 불편감(Eff-life)을 묻는 문항으로 10점 

척도 구성되었으며 최저점 0점, 최고점 60점으로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조감 

증상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은 0.89이었다. 

 

2.3 연구 분석 

연구 분석은 IBM statistics 25.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위험도는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는 독립 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분석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위험군에 따른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는 독립 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직무스트레스 위험 수준 

직무스트레스 위험 수준 결과 [표 1]과 같다. 물리 환경 위험군 77명(16.1%), 직무 요구 

위험군 172명(25.9%), 직무 자율성 결여 위험군 219명(45.7%), 사회적 지지부족 위험군 

97명(20.3%), 직업불안정 위험군 225명(53.2%), 조직불공정성 위험군 200명(41.8%), 

보상부적절 위험군 209명(43.6%), 일-삶 불균형 위험군 142명(29.6%)으로 직업불안정 

요인에서 위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직무스트레스 위험 수준 

[Table 1] Risk level of Occupational Stress  

Sub-factor N % 

Physical environment 
None 402 83.9 

Risk 77 16.1 

Job demand 
None 307 64.1 

Risk 172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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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job control 
None 260 54.3 

Risk 219 45.7 

Insufficient social support 
None 382 79.7 

Risk 97 20.3 

Job insecurity 
None 224 46.8 

Risk 225 53.2 

Organizational injustice 
None 279 58.2 

Risk 200 41.8 

Inappropriate of reward 
None 270 56.4 

Risk 209 43.6 

Work-life imbalance 
None 337 70.4 

Risk 142 29.6 

 

직무스트레스 위험 수준 결과 [표 1]과 같다. 물리 환경 위험군 77명(16.1%), 직무 요구 

위험군 172명(25.9%), 직무 자율성 결여 위험군 219명(45.7%), 사회적 지지부족 위험군 

97명(20.3%), 직업불안정 위험군 225명(53.2%), 조직불공정성 위험군 200명(41.8%), 

보상부적절 위험군 209명(43.6%), 일-삶 불균형 위험군 142명(29.6%)으로 직업불안정 

요인에서 위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연령대(F=7.370, p<0.01), 

건강수준(F=22.031, p<0.001), 직장 만족도(F=108.965, p<0.001)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대는 40대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차이가 없었으나, 40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수준은 불 

건강 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장 만족도는 불만족한 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N 

Occupational stress 

M±SD t/F 
p 

(Scheffe’s) 

Age group 

20~39a 136 43.02±8.78 

7.370 
0.001 

(a,c<b) 
40~49b 208 46.21±8.61 

≥50c 135 43.40±8.13 

Employment 

Regular 372 44.49±7.98 

-0.085 0.933 
Non-regular 107 44.58±10.66 

Health level Unhealtha 78 48.64±8.00 22.0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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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b 199 45.62±7.99 (c<b<a) 

Healthc 202 41.83±8.66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78 52.98±7.90 

108.965 
<0.001 

(c<b<a) 
Normalb 196 46.30±5.72 

Satisfactionc 205 39.58±8.07 

Smoking 
Non-smoker 275 44.55±8.70 

0.109 0.913 
Smoker 204 44.65±8.58 

Drinking 

Normala 322 44.18±9.33 

2.080 0.126 Riskb 135 44.74±6.96 

Disorderc 22 48.00±6.69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조감,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조감,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구강건조감은 건강수준(F=29.532, p<0.001), 직장 만족도(F=24.555, p<0.001), 음주(F=10.84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수준은 불 건강 근로자에서 구강건조감이 가장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보통 이상과 불건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장 

만족도는 불만족한 근로자에서 구강건조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보통 이상과 

불건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주는 알코올 장애 근로자에서 구강건조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정상 집단과 알코올 장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강 자각증상은, 연령대(F=3.365, p<0.05), 고용형태(t=2.171, p<0.05), 건강수준(F=47.043, 

p<0.001), 직장 만족도(F=22.484, p<0.001), 음주(F=6.99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대는 40대에서 구강 자각증상이 가장 높았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불 건강 근로자에서 구강 자각증상이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장 만족도는 불만족 근로자에서 구강 

자각증상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세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주는 

알코올 장애 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정상과 알코올 장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N 

Oral dryness Oral subjective symptoms 

M±SD t/F 
p 

(Scheffe’s) 
M±SD t/F 

p 

(Scheffe’s) 

Age group 

20~39a 136 10.52±09.85 

1.765 0.172 

2.63±3.08 

3.365 0.035 40~49b 208 12.63±10.04 3.58±3.57 

≥50c 135 11.77±10.75 3.53±3.81 

Employment 
Regular 372 12.27±10.01 

1.935 0.054 
3.49±3.48 

2.171 0.031 
Non-regular 107 10.11±10.74 2.63±3.62 

Health level 
Unhealtha 78 16.61±11.42 

29.532 
<0.001 

(c,b<a) 

5.62±4.48 
47.043 

<0.001 

(c<b<a) Normalb 199 13.75±10.13 3.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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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 202 07.99±8.33 1.76±2.16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78 16.33±11.96 

24.555 
<0.001 

(c,b<a) 

5.15±4.33 

22.484 
<0.001 

(c<b<a) 
Normalb 196 13.58±10.30 3.65±3.65 

Satisfactionc 205 8.35±8.13 2.25±2.61 

Smoking 
Non-smoker 275 11.74±10.57 

-0.123 0.902 
3.13±3.43 

-1.221 0.223 
Smoker 204 11.85±9.73 3.52±3.65 

Drinking 

Normala 322 2.80±3.29 

10.848 
<0.001 

(a<c) 

10.77±19.24 

6.998 
0.001 

(a<c) 
Riskb 135 4.20±3.67 13.22±9.59 

Disorderc 22 5.09±4.39 17.86±10.73 

 

3.4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물리 환경(t=-3.073, p<0.01), 직무 요구(t=-6.101, p<0.001), 직업 

불안정(t=-4.880, p<0.001), 조직 불공정성(t=-3.891, p<0.001), 보상 부적절(t=-3.258, p<0.01), 

일-삶의 균형(t=-4.805, p<0.01)의 위험군에서 구강건조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물리 환경(t=-4.001, p<0.001), 직무 

요구(t=-7.197, p<0.001), 직업 불안정(t=-5.676, p<0.001), 조직 불공정성(t=-3.317, p<0.01), 

보상 부적절(t=-2.611, p<0.01), 일-삶의 균형(t=-4.377, p<0.001)의 위험군에서 구강 

자각증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According to Occupational Stress 

Job stress sub-factor  
Oral dryness Oral subjective symptoms 

M±SD t p M±SD t p 

Physical environment 
None 11.16±09.78 

-3.073 0.002 
2.94±3.14 

-4.001 <0.001 
Risk 15.03±11.74 5.16±4.68 

Job demand 
None 09.60±08.88 

-6.101 <0.001 
2.39±2.82 

-7.197 <0.001 
Risk 15.68±11.24 4.91±4.06 

Lack of job control 
None 11.33±10.15 

-1.066 0.287 
3.35±3.59 

0.333 0.739 
Risk 12.33±10.27 3.24±3.46 

Insufficient social support 
None 11.40±09.92 

-1.665 0.097 
3.19±3.58 

-1.387 0.167 
Risk 13.32±11.18 3.72±3.28 

Job insecurity 
None 09.44±09.05 

-4.880 <0.001 
2.36±3.00 

-5.676 <0.001 
Risk 13.85±10.73 4.12±3.75 

Organizational injustice 
None 10.27±09.87 

-3.891 <0.001 
2.84±3.36 

-3.317 0.001 
Risk 13.90±10.33 3.93±3.66 

Inappropriate of reward 
None 10.46±09.80 

-3.258 0.001 
2.92±3.43 

-2.611 0.009 
Risk 13.50±10.50 3.77±3.61 

Work-life imbalance 
None 10.27±09.44 

-4.805 <0.001 
2.81±3.24 

-4.377 <0.001 
Risk 15.38±11.06 4.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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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관련성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관련성은 [표 5]와 같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물리 환경은 직무 요구(r=0.312, p<0.001), 직업 불안정(r=0.387, p<0.001), 조직 

불공정성(r=0.223, p<0.001), 보상 부적절(r=0.163, p<0.001), 일-삶 불균형(r=0.179, p<0.001), 

직무스트레스(r=0.485, p<0.001), 구강건조감(r=0.226, p<0.001), 구강 자각증상(r=0.238, 

p<0.001)에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직무 요구는 직무 자율성 결여를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과 직무스트레스(r=0.590, p<0.001), 구강건조감(r=0.379, p<0.001), 구강 

자각증상(r=0.399, p<0.001)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직무 자율성 결여는 

사회적지지부족(r=0.293, p<0.001), 직업 불안정(r=0.092, p<0.05), 조직 불공정성(r=0.447, 

p<0.001), 보상 부적절(r=0.291, p<0.001), 일-삶 불균형(r=0.282, p<0.001) 하위 영역과 

직무스트레스(r=0.469, p<0.001)에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부족은 직업 

불안정(r=0.209, p<0.001), 조직 불공정성(r=0.544, p<0.001), 보상 부적절(r=0.443, p<0.001), 

일-삶 불균형(r=0.417, p<0.001) 하위 영역과 직무스트레스(r=0.580, p<0.001), 

구강건조감(r=0.188, p<0.001), 구강 자각증상(r=0.163, p<0.001)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직업 불안정은 조직 불공정성(r=0.313, p<0.001), 보상 부적절(r=0.269, p<0.001), 일-삶 

불균형(r=0.175, p<0.001) 하위영역과 직무스트레스(r=0.561, p<0.001), 구강건조감(r=0.227, 

p<0.001), 구강 자각증상(r=0.287, p<0.001)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조직 불공정성은 

보상 부적절(r=0.661, p<0.001)과 일-삶 불균형(r=0.601, p<0.001) 하위영역과 

직무스트레스(r=0.847, p<0.001), 구강건조감(r=0.250, p<0.001), 구강 자각증상(r=0.229, 

p<0.001)과 정적상관성을 나타냈다. 보상 부적절은 일-삶 불균형(r=0.639, p<0.001), 

직무스트레스(r=0.730, p<0.001), 구강건조감(r=0.195, p<0.001), 구강 자각증상(r=0.169, 

p<0.001)에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일-삶 불균형은 직무스트레스(r=0.708, p<0.001), 

구강건조감(r=0.274, p<0.001), 구강 자각증상(r=0.257, p<0.001)에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는 구강건조감(r=0.368, p<0.001)과 구강 자각증상(r=0.364, p<0.001)과 

정적상관성을 나타냈다. 구강건조감은 구강 자각증상(r=0.613, p<0.001)과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표 5] 직무스트레스, 구강건조감과 구강 자각증상의 상관성 

[Table 5]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Oral Dryn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312*** 1          

3 0.064 -0.006 1         

4 0.006 0.148** 0.293*** 1        

5 0.387*** 0.293*** 0.092* 0.209*** 1       

6 0.223*** 0.348*** 0.447*** 0.544*** 0.313*** 1      

7 0.163*** 0.292*** 0.291*** 0.443*** 0.269*** 0.661*** 1     

8 0.179*** 0.354*** 0.282*** 0.417*** 0.175*** 0.601*** 0.639*** 1    

9 0.485*** 0.590*** 0.469*** 0.580*** 0.561*** 0.847*** 0.730*** 0.708*** 1   

10 0.226*** 0.379*** 0.047 0.188*** 0.227*** 0.250*** 0.195*** 0.274*** 0.368*** 1  

11 0.238*** 0.399*** 0.009 0.163*** 0.287*** 0.229*** 0.169*** 0.257*** 0.364*** 0.6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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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ysical environment, 2: Job demand, 3: Lack of job control, 4: Insufficient social support, 5: Job insecurity, 6: 

Organizational injustice, 7: Inappropriate of reward, 8: Work-life imbalance, 9: Occupational Stress, 10: Oral 

dryness, 11: Oral subjective symptoms 

*p<0.05, **p<0.01, ***p<0.001 

 

3.6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과 건강수준을 통제한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증의 매개 효과는 [표 6][그림 1]과 같다. 1단계 F=38.755(p<0.001), 2단계 

F=47.006(p<0.001), 3단계 F=89.664(p<0.001)으로 회귀 모형이 적합하였다. 설명력은 1단계 

adj.  =0.192, 2단계 adj.  =0.224, 3단계 adj.  =0.42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IF는 1.245, 

공차(TOL)는 0.803으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1단계 회귀계수 검정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β=0.284, p<0.001으로 구강건조감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직무스트레스 β=0.259, p<0.001으로 구강 자각증상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 

직무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β=0.116, p<0.01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구강건조감이 구강 자각증상에 β=0.501, p<0.001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구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β=0.256으로 나타난 데 반해, 

구강건조감이 투입된 3단계에서의 β=0.116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 결과를 보였다. 

Sobel test 결과, Z=5.916, p<0.001로 유의하였다.  

 

[표 6]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6] Mediating Effect of Oral Dry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step 
Predictor 

Variable 

Outcome 

Variable 
β t p Adj. R2 F(p) 

1 
Occupational  

Stress 
Oral dryness 0.284 6.534 <0.001 0.192 

38.755 

(<0.001) 

2 
Occupational  

Stress 

Oral subjective 

symptoms 
0.259 6.078 <0.001 0.224 

47.006 

(<0.001) 

3 

Occupational  

Stress 
Oral subjective 

symptoms 

0.116 3.046 0.002 
0.426 

89.664 

(<0.001) 
Oral dryness 0.501 12.963 <0.001 

Adjust variable: Age, Health level 

 
 

[그림 1]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 

[Fig. 1] Partial Mediating Effect of Oral Dry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stress and Oral 

Subject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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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한국은 IT 강국으로 매년 IT 산업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해당한다[20]. IT 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빠르게 

신기술이 도입되는 환경과 새로운 표준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게 된다[2].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질병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IT 종사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건강과 구강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잦은 야근에 따른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만성 피로감, 계속되는 과도한 

긴장과 업무 스트레스 등의 환경으로 일시적인 구강건조감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구강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16]. 구강질환은 근로 생산성과 질 제고에 

영향을 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T 분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연령, 건강수준, 직무만족도로 

나타났다. IT 사무직에 있어서 육체적 부담은 어깨, 목, 허리, 손 부위의 근골격계 통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거북 목, 시력저하 등의 

VDT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과 연결된다.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생식건강, 사고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2], 육체적 부담과 

근로시간 길다고 느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5.25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5]. 불건강한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만큼 건강한 근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은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개선, 올바른 식습관 유지, 7~8시간의 쾌적한 수면이 

중요하다[2]. 또한 IT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에 따라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유지를 위한 직장 내 운동프로그램 또는 운동시설을 마련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근로자 개인의 건강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개인과 

기업의 양측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이러한 복지 개선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왕과 이[21]는 직무에 불만족한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정 등[22]도 직무만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직무에 불만족한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비추어볼 때 조직적 

관리 방안으로 사무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교육[2]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 

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종사자가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2], 경력개발을 위한 연수,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40대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조 등[7]의 연구결과 경력이 11년 이상인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상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23]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 40대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결과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연령으로 대부분 경력직 중간관리자로 많은 업무와 책임감이 있는 직책의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연령이 높다고 경력이 많은 건 아니므로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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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업 불안정, 조직 불공정성, 

보상 부적절, 일-삶의 균형의 위험군에서 구강 자각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중 직업 불안정 위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IT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치아 통증, 구취, 턱관절 통증이 1.7~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증상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10]. 조 

등[7]의 연구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 근로자에서 관계 갈등, 직무 요구, 직장문화에서 상위 

50% 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직무 불안정과 조직체계가 구강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돌봄 종사자들은 직업 불안정과 조직 불공정성 

위험군에서 구강 자각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11]. 직장인은 직무 불안정이 클수록 

저작장애 증상을 인지하였으며, 직무 요구가 높을수록 잇몸질환과 잇몸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직무 요구와 직업 불안정의 영역이 구강 자각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성과로 연결되는 점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IT 종사자들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 업무와 환경에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근무에 비해 보상에 대한 불만족과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영역이 부정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IT 종사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일-삶의 

불균형이 구강 자각증상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세부 요인에 따른 

다양한 구강 자각증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하위 요인 중 직무 

요구와 구강 자각증상에서 가장 강한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구강 자각증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허[24]의 연구결과 직무 요구 수준이 높을수록 

치아 시림 증상, 식편 압입, 잇몸 부종 및 출혈, 구취 등의 구강 자각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무 불안정을 느낄수록 저작불편감과 잇몸 출혈 및 통증, 구취 등 자각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7][12][24].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직무 요구가 구강 

자각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직장은 근로자에게 업무 실적 

평가를 시행하며 이는 곧 승진과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근로자는 더욱 

많은 직무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업무 결과로 스트레스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직종에 

따른 업무의 과중함은 다르지만 특히 IT 종사자들은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적이고 

전문적인 직무 요구로 타 직종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오랜 시간 근무와 장시간 컴퓨터 사용 등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차, 콜라, 초콜릿 

등의 간식 섭취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2] 무설탕 껌, 당분이 적은 간식 등의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구강 자각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조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서 구강건조감은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잇몸질환, 저작 및 

연하시의 불편감, 점막의 상처 및 통증과 저항력의 감소로 인한 구강 감염 증가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12][13]. 다양한 구강 증상을 동반하여 

구강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24]와 구강 증상에 직·간접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7][8][11][24]. 본 연구결과 직무 요구와 보상 부적절 

영역은 구강건조감과 강한 상관성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구강건조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구강 자각증상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홍의 연구[16]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구강건조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났다. 근로자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직종 간의 차별화된 요인을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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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부족하므로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직종 간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구강건조감 증상의 차이, 이외 구강 통증 및 구강점막 질환, 

구강 감염 등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환경과 업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와 구강건강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 표본추출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조사하였기에 전체 IT 

계열 종사자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 근무환경과 업무에 따른 비교에 제한이 있는 점, 경력, 근무형태, 수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IT 산업이 

중요한 시대에 IT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로활동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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